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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성인의 애착,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간의 관계*

 진   경   선†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미혼 무자녀 성인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이 개인의 애

착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60명의 2-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 간 상관분

석을 실시하고,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종속변인으로, 성별, 애착(회피애착, 양가애착),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을 통제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회피애착은 자

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변인은 유

의한 증분 설명량을 보였으며, 특히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

는 희망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이 친 한 

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정함에 대하여 가지

고 있는 믿음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

구 결과에 대한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출산,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애착, 회피애착, 정당한 세상에 한 믿음, 차공정성

에 한 일반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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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

회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은 2018년 0.98명으로 집계 이래 최초로 1 미

만의 출산율을 기록하였고 뒤이어 2019년에도 

0.92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20). 이러한 출산

율의 하락은 전체 인구 감소뿐 아니라 필연적

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 예

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1백 명당 부양해야 할 인구가 2017년 기준 

36.7명(노인 18.8명)에서 50년 뒤 2067년에는 

120.2명(노인 102.4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

견된 바 있다(통계청, 2019).

이러한 초유의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

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의 제 1차-3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 및 추

진 중이며, 최근까지 이 계획의 추진에 정부

재정 총 약 188억이 투입되었다(김경수, 2020). 

그러나 아쉽게도 출산율은 회복할 기미가 없

으며 사실상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

저출산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최근에는 기

존의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나아가 보다 여

러 학문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출산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삼식 외, 2016; Matysiak & Vignoli, 2010). 예

컨대, 연구자들은 출산율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존의 사회․경제적 변인을 주로 다루는 거

시적 관점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심리적 변인을 다루는 미시

적 관점을 통합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하

고 있다(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 

Liefbroere, 2009).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심리적 관점에서는 출산을 개인의 의사

결정의 산물로 보고, 개인의 성격이나 특질, 

개인의 출산에 대한 태도, 혹은 출산 관련 사

회 규범에 대한 지각 등 개인의 심리적 상태

나 경험이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Ajzen & Klobas, 2013; 

Falbo & Rodgers, 2019; Miller, 1992, 1994, 1995; 

Miller & Pasta, 1993; Kearney & White, 2016). 

한국 사회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쉽게 찾아보

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

으므로(OECD, 2020), 한국인을 대상으로 출산

과 관련한 심리적 변인을 탐색해보는 것이 학

문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시점

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심리적 

분석의 탐색적 시도로서 한국의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혼 성인들이 친 한 

관계 및 사회의 공정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과 그들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the 

desire to have children)과의 관련을 살펴보고자, 

개인의 애착(attachment)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하였다.

한국 미혼 성인의 자녀의 필요성에 한 인식

한국 미혼 성인들이 지각하는 자녀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8년 한국보

건사회연구원에서 미혼 20-44세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변수정, 2019)를 살펴보면 

미혼 남성의 경우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있

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2%,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

율이 33.6%,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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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8.9%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의 경우, ‘없

어도 무관하다’는 비율이 48.0%로 가장 높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28.8%, 그리고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5%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3년 전 2015년에 동일 기관에서 유사한 문항

으로 시행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남성(2015년:　17.5%)과 여성(2015년: 29.5%) 모

두 2018년 조사 시 ‘없어도 무관하다’라는 응

답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에 대한 미혼 성인들의 생각이 최근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미혼 무자녀 성인들은 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객관식으로 물었을 때(변수정, 

2019), 남성의 경우,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

든 사회여서’(27.7%)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경제적으로 여유롭

게 생활하기 위해’(26.1%),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24.1%),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

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19.7%)로 나타났다. 여

성의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이기 때문에’(32.0%)라는 이유가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아이가 행복하게 살

기 힘든 사회여서’(28.6%) ‘경제적으로 여유롭

게 생활하기 위해’(18.3%),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15.4%)라고 응답하였다. 객관식 

문항의 주어진 선지에 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변인을 제외한다면, 남

녀 모두의 응답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응

답의 특성은 1) 자녀에 대한 관여(commitment)

를 회피하는 경향, 그리고 2) 우리 사회가 자

녀가 행복하게 살기 힘들 것이라는 믿음을 반

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애착

미혼 성인을 대상으로 출산 의도와 연관된 

심리적 변인을 살펴본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

이나, 선행연구는 개인의 애착에 주목하여 회

피 애착(avoidant attachment)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부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Rholes, Simpson, Blakely, Lanigan, & Allen, 

1997). 애착은 생애 초기 영아가 양육자와 시

간에 거쳐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이는 생존을 위한 진화적 기제로 여겨진다

(Bowlby, 1969). 애착 이론은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의 반응성(responsiveness) 혹은 

민감성(sensitivity)을 대표로 하는 양육의 질에 

따라 영아의 애착유형에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본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예를 들어, 반응적인 양육을 경험한 영아는 

안정애착(secure attachment)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애착 영아는 양육자가 자신이 고

통에 처할 때 곧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위안

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반

면, 무심하고 정서적으로 차가운 양육을 경험

한 영아들의 경우, 불안정 회피애착(avoidant 

attachment)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자신이 고통에 처하였을 때 양육자가 적절한 

위안을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이지 않고, 

양육자보다 낯선 사람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또한, 영아의 고통이나 요구에 즉시 반응하기

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비일관적인 양육

을 경험한 영아들은 불안정 저항애착(resistant 

attachment)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양육자와의 분리를 극도로 두려워하고 스트레

스 상황에서도 양육자에 의해 쉬이 진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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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애착 이론은 이러한 생애 초기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로 기능하여 생

애 전반에 거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인지적 틀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Bowlby, 1969). 생애 초기 애착과 성인 시기의 

애착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하

나(for a review, see Fraley, & Roisman, 2019), 많

은 선행연구는 한 개인이 자신, 타인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친 한 관계에 대한 지식, 믿

음, 그리고 관계 내에서의 행동에 있어 개인

차가 존재하며, 성인의 애착 유형(attachment 

style) 혹은 애착 성향(attachment orientation)이라 

불리우는 이러한 개인차는 개인이 애정 관계

에 얼마나 관여하는지 여부(Segal & Fraley, 

2016), 지지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여

부(Jones, Cassidy, & Shaver, 2015), 그리고 개인

의 정신건강(Bradford, Burningham, Sandberg, & 

Johnson, 2017)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Jayamaha, Girme, & Overall, 2017) 등 친 한 

관계에서의 기능 및 개인의 심리건강을 유의

미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인 바 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루어진 선

행 연구들은 회피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Rholes et al., 1997), 영

아에 대한 일반적인 선호도(Jia et al., 2016), 혹

은 자녀를 인생에서 의미있는 존재로 생각하

는 정도(Rholes, Simpson, &　Blakely, 1995)가 낮

음을 밝힌 바 있다.

정당한 세상에 한 믿음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특히 젊은 세대 사이

에서는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들이 의미

하는 바와 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

녀에게까지로 대물림된다는 ‘수저론’이 유행하

고 있다. 이러한 수저론은 사회에서 경쟁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

공정성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취업, 결혼, 그리

고 출산을 미루거나 혹은 포기하는 ‘3포 세대’

라는 현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제안되고 있다

(김은하, 김도연, 김수용, 2016; 김태훈, 2017). 

예컨대, 만약 젊은 세대가 부모로부터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받았고 자신에게 발

전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믿는다면 향후 자

신의 자녀 역시 노력과 무관하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쉬울 것이다. 즉, 자신은 소위 ‘금수저’

를 대물림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

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측정

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Belief in a just world; BJW)이 주목을 받아왔

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선한 사람에

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즉 우리

가 사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공정하며, 사

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기여한 바 혹은 노력한 

바에 알맞은 대가를 받는다는 믿음을 의미한

다(Lerner, 1980). 이 개념이 논의된 초기에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범죄의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타인의 불행을 정당화하는 단순

한 권선징악적 사고와 연관이 되어있다는 부

정적 측면이 강조된 바 있다(for a review, see 

Furnham, 2003).

그러나 보다 최근의 관점에서는 경우에 따

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심리 

건강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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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Dalbert, 2001). 이에 연구자들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다차원의 개념일 수 있

음을 제안하였다. 대표적으로 Lucas와 동료들

(2007, 2011)은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1978; 

Tajfel & Turner, 2004)에 근거하여 BJW가 자

신에게 적용되는 개인적 믿음인지 혹은 주변 

타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믿음인지로 구별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1978; Tajfel & Turner, 2004)은 개인의 내집단 

선호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 중 한 이

론으로, 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적 자아와 사회

적 자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개인의 사회

적 정체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대한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또한, Lucas와 

동료들은 사회적 가치 지향 이론(Messick & 

McClintock, 1968; Schwartz, 1992)에 근거하여 

개인의 믿음을 분배공정성 혹은 절차공정성에 

대한 믿음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가치 지향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과 안녕을 주로 

추구하는 자기지향적(proself)인지 혹은 타인의 

이득과 안녕을 주로 추구하는 친사회적

(prosocial)인지 여부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한다

고 본다. Lucas와 동료들은 자기지향적 개인은 

상대적으로 분배의 결과를 중시하며, 사회지

향적 개인은 상대적으로 과정을 중시하는 특

성을 보인다고 보았는데, 이는 과정의 공정성

은 특정 개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노력과 

기여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평가받음을 의

미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Lucas와 

동료들(2011)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총 

4개의 하위요인을 분류하고 이를 타당화하여 

절차적 및 분배적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을 개발하였다. 이 4개의 하위

요인은 앞서 언급한 두 차원(개인적/일반적 믿

음, 분배/절차공정성)에 따라, 분배공정성에 대

한 개인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self; 

DJ-self),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

(Distributive justice for others; DJ-others),절차공정

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Procedural justice for 

self; PJ-self), 그리고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

적인 믿음(Procedural justice for others; PJ-others)

이다.

선행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네 종류의 하위요인(DJ-self, DJ-othrs, PJ-self, 

PJ-ohters)이 각기 다른 심리적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다(김은하, 김도연, 박한솔, 김수용, 김

지수, 2017; Lucas, Rudolph, Zhdanova, Barkho, 

& Weidner, 2014; Lucas, Young, Zhdanova, & 

Alexander, 2010; Lucas, Zhdanova, & Alexander, 

2011). 예를 들어,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DJ-others)은 자신은 자신이 노력한 바대

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이므로, 이러

한 믿음이 높을수록 낮은 우울이나 높은 안녕

감을 보인다(Lucas et al., 2011).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J-self)의 경우, 다른 사람

들이 일반적으로 노력한 바대로 공정한 보상

을 받는다는 믿음, 즉 권선징악적 사고와 유

사한 믿음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초기 연

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하위 요인이 높을수

록 사회적 약자나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동정

심을 덜 느끼고 차별을 더 하는 등 더 혹독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Lucas et al., 2014). 절차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PJ-self)은 자신이 

받는 보상이 결정되는 과정 혹은 절차가 공정

하다는 믿음으로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만족감 

혹은 안녕감(예,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직

장관계 만족도)을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PJ-others)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 결정되는 과정 혹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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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이 믿음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공동체를 중시하는 집

단주의, 이타주의,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개인

의 친사회적인 태도를 예측한다.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출산 의도 혹은 희망에 대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이를 대체로 범주로 분류하여 측정

하였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출산 

의도를 ‘낳겠다’, ‘낳지 않겠다’, 혹은 ‘모르겠

다’로 측정하는 방식이다(e.g., 강유선, 김찬우, 

2018; 진경선, 2019, Heywood, Pitts, Patrick, 

Mitchell, 2016). 이러한 범주식 분류는 명확한

출산 의도를 가진 개인의 의도의 경우에는 이

를 비교적 명료하게 측정할 수 있겠으나, 자

신이 향후 자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모호

한 의도를 지닌 개인의 의도의 경우에는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다. 예컨대, 범주식 분류에서는 서로 다른 정

도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가진 개인

들이 모두 ‘모르겠다’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성인

진입기나 성인초기, 혹은 미혼 성인을 대상으

로 출산 희망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된 등간척도를 사용하여 

이들의 향후 부모가 되고자 하는 희망에 대해 

살펴보았다(e.g., 진경선, 2020; Rholes et al., 

1995, 1997; Scharf, & Mayseles, 2011; Yaakobi, 

E., Mikulincer, M., & Shaver, 2014). 예컨대, 

Rholes와 동료들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desire to have children)은 7점 척도의 “I have a 

strong desire to have children. (나는 자녀를 가지

고자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I 

know I would be very upset and disappointed if 

my spouse and I could not have children. (나는 

나의 배우자와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없다면 

매우 화가 나고 실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Yaakobi

와 동료들의 미혼 성인 초기의 부모-관련 관

심(parent-related cognition)은 7점 척도의 “I’m 

looking forward to become a parent. (나는 부모

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I like the idea 

of becoming a parent. (나는 부모가 된다는 생

각을 좋아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와 같이 보다 암묵적인 방식으로 출산 

관련 의도를 측정하는 척도들은 출산 의도를  

명시적인 범주로 구분하여 묻는 설문에 비해, 

성인진입기 혹은 성인 초기의 비교적 모호할 

있는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의 개인차를

보다 잘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혹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 개인의 

심리적 현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이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

리적 경험을 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특성을 가

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국 미혼 성인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연관된 심리적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기존 미국 연구(Rholes et al., 1997)에서 회

피애착 수준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부적으로 예측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가 현재 

한국의 미혼 성인들에게도 적용되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또한, 나아가, 사회적으로 현재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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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미혼 성인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추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참가자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기존에 특정한 

심리 장애의 진단을 받은 바 없는 20, 30대 

미혼 무자녀 성인 남녀 260명(남성 121명, 여

성 139)이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여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연령의 

범위는 20세에서 39세까지였으며 평균은 27.07

세(SDage = 5.32)였다. 모든 참가자는 설문에 

앞서 사전 동의를 하였으며, 결혼 여부(“귀하

는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까?”)와 자녀 유무를 

묻는 사전 질문(“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에 

미혼 및 무자녀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설문이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애착 유형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애착을 측정하

기 위하여 성인 애착 설문(Adult Attachment 

Questionnaire; AAQ)(Simpson, Rholes, & Phillips, 

1996)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한국

어와 영어 이중언어 구사자 연구보조원 두 명

이 영어 척도를 각자 번역한 후, 연구자 그리

고 연구보조원 두 명이 함께 모여 서로 다른 

표현에 대해 논의하여 합의를 이끌었다. 이후 

또다른 이중언어 구사 연구보조원이 한국어 

문장을 영어로 역번역하였다. 연구자는 최종

적으로 영어 척도 원본, 한국어 번역본, 그리

고 영어 역번역본을 대조 검토하며 영어 문항

의 의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한국어로 자

연스럽고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가다듬

었다.

성인 애착 설문은 응답자의 친 한 관계에 

대한 경험에 관하여 묻는 총 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8개의 문항은 회피

(avoidance) 애착을 측정하고 9개의 문항은 양

가(혹은 저항, ambivalence) 애착을 측정한다. 회

피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나는 다른 사

람들을 완전히 믿는 것을 어려워한다.”, “나는 

누구든 나에게 너무 가깝게 다가올 때면 불안

함을 느낀다.” 등이며, 양가를 측정하는 문항

의 예로는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합쳐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희망은 때때로 그

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떠나게 한다.”, “나는 

대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가까움

과 친 함을 원한다.” 등이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 = 매우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

함)로 구성되어 있다. 각 참가자의 회피와 양

가 정도는 해당 문항의 평균으로 계산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피와 양가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정 애착의 성인은 두 척도 모두

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게 된다

(Fraley, Roisman, Booth-LaForce, Owen, & Holland, 

2013). 회피 척도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0.73으로 나타났으며 양가 척

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 계수는 0.63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본 연구에서는 Lucas와 동료들(2007)이 고

안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

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척도(Procedur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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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를 

김은하와 동료들(2017)이 한국어로 번안 및 타

당화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사용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척도는 개인의 믿음이 

1) 자신(개인적)에 대한 것인지 타인(일반적)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2) 결과(분배)에 대한 것

인지 혹은 과정(절차)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구분하여 측정한

다. 이 두 가지 기준, 즉 참가자의 믿음이 개

인적인지 일반적인지,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것

인지 절차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정당한 세상

에 대한 믿음은 총 4개 하위 요인으로 측정되

며 각각의 하위 요인은 총 4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첫째,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self; DJ-self)은 자

신이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만큼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을 믿는 정도를 측정하

며, 예시 문항은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이다. 둘째,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Procedural justice for self; PJ-self)은 자신이 받을 

보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과정 및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며, 예시 문항

은 “일반적으로 나는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

다.”이다. 셋째,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istributive justice for others; DJ-others)은 

타인이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만큼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을 믿는 정도를 측정하

며, 예시 문항은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

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

각한다.”이다. 넷째,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인 믿음(Procedural justice for others; PJ-others)은 

타인이 받을 보상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과정 

및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

며, 예시 문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이다. 각 문항은 7점 척도

(1= 매우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로 

측정되었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

는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87, 절

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76, 분배공정

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89, 그리고 절차공

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90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본 연구에서는 Rholes와 동료들(1995, 1997)

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설문(Desire to 

Have Children Questionnaire)을 사용하여 참가자

들이 향후 자녀를 가지고 하는 희망을 측정하

였다. 애착 척도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영어 

척도를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연구보조원 두 

명이 각각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이를 연구

자와 두 명의 연구보조원이 합의를 거치며 수

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후 또 다른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연구보조원이 역번역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원척도, 한국어로 

번역된 척도, 그리고 역번역된 척도를 대조하

면서 원척도 문항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최

종 수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단일 요인을 측

정하는 이 설문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문항의 예시는 “나는 아이를 갖는 것

을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 “나는 자녀 없이도 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역문항)와 같다. 각 문항은 7점 척도

(1= 매우 동의하지 않음, 7 = 매우 동의함)로 

측정되었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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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1. 회피애착

2. 양가애착 -.04

3.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24** -.20**

4.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36** -.12 .53**

5.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16** .03 .51** .46**

6.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32** -.09 .37** .60** .55**

7.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 -.50** .04 .18** .39** .26** .52**

평균 

(표준편차)

4.23 

(0.92)

3.90

(0.76)

4.57

(1.08)

4.57

(0.94)

3.88

(1.23)

3.85

(1.24)

3.73

(0.86)

* p < .05, ** p < .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

차

설문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설문에 응답

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연구의 목적과 예상 

소요 시간, 연구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읽었다. 이후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또한 연구

의 목적에 따라 결혼여부 및 자녀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미혼 및 무자녀라고 응답한 참

가자들만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은 연령 및 

성별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질문, 자녀를 가지

고자 하는 희망, 애착,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순으로 제시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내적일치도

를 산출하고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후, 참가자의 성별, 애착(회피애착, 양

가애착)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DJ-self, 

PJ-self, DJ-others, PJ-others)을 예측변인으로, 자

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종속변인으로 투

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상 분석

먼저, 주요변인의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각 

주요변인 간의 전반적인 관계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분석 결

과, 회피애착(r = -.50)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

는 희망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가애착(r = -.04)는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

적 믿음(r = .18),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r = .39),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r = .26), 그리고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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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및 변인 β t R2 ΔR2 ΔF VIF

1 성별 .183 .183 57.823***

성별 .428 7.604*** 1.000

2 애착 .326 .143 27.233***

회피애착 -.402 -7.362*** 1.131

양가애착 .048 .937 1.005

3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446 .120 13.669***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047 -.783 1.675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068 1.038 1.941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040 -.650 1.765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371 5.660*** 1.961

주. R2 = 조정된(adjusted) R2, β = 표준화된(standardized) 베타 회귀계수

성별은 여성은 0, 남성은 1로 더미 변수 처리

* p < .05, ** p < .01, *** p < .001 N = 260

표 2.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측하는 변인들의 계 회귀분석 결과 요약

믿음(r = .52)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뒤이어 회피애착, 양가애착,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하위 4개 요인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에 대하여 설명하는 정도

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토대가 되는 선

행 연구(Rholes et al., 1997)의 분석 방법에 근

거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에 앞서, 먼저 예측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였다. 예측변인의 

분산 팽창요인(VIF)이 10보다 매우 작으므로

(표 2)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

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한 

Durbin-Watson 검정을 시행한 결과(d = 2.092), 

예측 변수들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예측변인의 투입순서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별을 투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회피

애착과 양가애착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하위 4개 요인(DJ-self, 

PJ-self, DJ-others, PJ-others)을 투입하였다. 예측

변인의 투입순서를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존 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가

지려는 희망이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예컨대 2018년 전국 출산

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이소영 외, 

2018)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꼭 있어야 함’, ‘있는 것이 없는 것보

다 나을 것임’, ‘없어도 무관함’의 선택지에 

있어 여성(48%)이 남성(28.9%)보다 ‘없어도 무

관함’이라는 선택지를 산술적으로 더 많이 선

택하고 있다(변수정, 2019). 이와 일관적으로 

본 연구에서도 여성(M = 3.39, SD = .73)이 

남성(M = 4.13, SD = .83)보다 자녀를 가지고

자 하는 희망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t(258) = -7.604, p = .000. 따라서 성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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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에 투입하였고, 기존 연구(Rholes et al., 

1997) 결과,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관

련된 것으로 나타난 회피애착, 그리고 관련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양가애착을 두 번째 

단계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보다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세 번째 단계에 투입하였다. 이

를 통해, 성별을 통제하고도 기존 해외 연구

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회피애착이 자녀를 가

지고자 하는 희망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정당한 세상의 믿음의 

추가적인 설명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표 2), 첫 번째 분석단계에서 성

별(β = .428, p < .000)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며 

18.3%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별을 통제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 회피애

착과 양가애착을 투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

은 14.3% 증가하였으며, 회피애착(β = -.402, p 

= .000)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유의

하게 예측하였으나, 양가애착(β = -.048, p > 

.05)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

개 하위요인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투

입한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2% 증가하였다. 

특히, 이 단계에서 투입된 변인 중 절차공정

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β = .371, p = .000)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유의하게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분배공정성과 절

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그리고 분배공

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유의한 결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ps > .05. 이러한 결과는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특히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자녀

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 관련이 더 큰 변인

임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미혼 성인들의 자녀를 가지

고자 하는 희망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이 무엇

인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개인이 친 한 관계 및 자신이 속한 세상

에 대하여 가진 믿음과 기대가 자녀를 가지고

자 하는 희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성인을 대상으

로 기존 선행 연구에서 미국 미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개인의 회피애착 

수준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추가적으로 자녀를 가지

고자 하는 희망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

다. 구체적으로 예측변인으로는 1단계에 성별, 

2단계에 회피애착과 양가애착, 3단계에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네 가지 하위요인(분

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종

속변인으로는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참가자들의 성별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설명하였으며, 여성일 경우 남성

보다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더 낮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우리 사회를 포함하여 선진국 사회에서 미혼

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하여 자녀의 필요성, 원

하는 자녀의 수, 혹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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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낮게 보인다는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변수정, 2019; 이삼

식, 2006; Thornton & Young-DeMarco, 2001; 

Seccombe, 1991).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한 가

지 설명은 사회의 양성평등의 수준이 낮게 지

각될 때, 예컨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활

발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가

사 및 양육의 역할이 더 과중하게 부여된다고 

지각될 때, 여성들은 자녀를 가지고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남성보다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자녀의 필요성이나 자녀를 가지

고자 하는 희망을 더 낮게 가진다는 것이다

(Gillespie, 2003; Koropeckyj & Pendell, 2007). 향

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애착 및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이외에도 지각된 양

성평등 수준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Rholes et al., 1997)에서와 마찬가지

로 한국 2-30대 미혼 성인들의 회피애착 수준

이 자녀를 희망하는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는 회피애착과

는 달리, 양가애착 수준은 자녀를 희망하는 

정도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재현하였다. 이는 불안정애착 중 회피

애착이 성인이 친 한 관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과 기대가 이들의 연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Frei & Shaver, 2002; Tucker & Anders, 

1999)에 대한 관여뿐 아니라, 미래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정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반면, 양가애착의 경우, 타인과 친

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느끼면

서도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

끼는 특성을 반영하며, 이에 따라 자녀를 가

지고자 하는 희망을 특별히 부적으로 예측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인 회피애착의 개인차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회피애착의 개인차의 근원에 대해 

숙고해보는 것은 저출산 정책 혹은 사회적 지

원책을 고려함에 있어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성인기 애착의 개인차의 근원에 

대한 논의는 생각보다 복잡한 편이다. 우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달심리학적 관

점에서 애착이론은 어린 시기 중요한 타인으

로부터 얼마나 반응적이고 민감한 양육을 받

았는지가 애착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Ainsworth et al., 1978). 또한, 어린 시기 

양육자와 형성한 애착은 개인의 내적작동모델

로 작용하여 인생 전반에 거쳐 친 한 관계에 

대한 기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Bowlby, 1969). 이러한 이론과 일관적으로 민

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를 둔 영아는 그렇지 

않은 양육자에 비하여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만 1-2세의 애착을 측정하는 대표적 

과제)에서 안정 애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Ainsworth et al., 1978; De Wolff & van 

IJzendoorn, 1997). 또한, 종단 연구 결과, 만 1

세 당시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영아는 그렇지 

않은 영아에 비해 초기 아동기에 또래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았고(Elicker, 

Englund & Sroufe, 1992; Kerns, 1994), 선생님으

로부터 자아탄력성이 더 높다고 평정되었으며

(Arend, Gove, & Sroufe, 1979), 그리고 청소년기 

더 긍정적인 우정관계를 형성하였다(Englund, 

Kuo, Puig, & Collins, 2011).

관련하여, 성인기 애착의 개인차 연구는 

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는데, 이

러한 연구에서는 횡단설계에서 자기보고식 

도구로 측정된 성인의 애착 유형 및 성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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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친 한 관계에서의 기능과 어떠한 관

계를 맺는지를 살피는데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e.g., Mikulincer & Shaver, 2007). 이러한 연

구 역시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성인 애착의 개인차는 개인의 발달

의 역사에서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사

회심리학 문헌의 애착 연구에서 가정하는 발

달의 역사는 단순히 영아기 양육의 질만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성인기 애착을 연구하는 사

회심리학자들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대인관계 경험 및 성인기 현재의 대인관계 경

험까지 성인기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한다(e.g., Hazan & Shaver, 1987).

한 장기종단연구(Fraley et al., 2013)는 발달

의 어떤 변인이 성인기 애착을 설명할 수 있

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가 태어난 지 1개월부터 15세

가 될 때까지 다양한 양육환경 및 아동 변인

을 추적하고, 또 이후 18세에 이르렀을 때 자

기보고식 성인 애착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성인기 

회피애착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발달 과정에

서의 변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반응성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할수록, 아동기 전반 및 청소년기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동기 전

반 및 청소년기의 우정의 질이 높을수록 성인

기 회피애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8세 성인의 회피애착 정도는 양육환경의 

긍정적 변화, 발달 과정에서의 사회적 유능성, 

그리고 우정의 질이라는 변인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예측변인들

은 서로 공변 관계에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

과를 살펴볼 때, 성인기 회피 애착을 결정하

는 발달적 요인은 다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

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발달적 차원에서 성

인기 회피애착 수준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생

각해본다면, 사회적으로 양육의 질의 꾸준한 

향상을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 그리고 아

동․청소년기의 사회성 증진 및 대인관계 능

력 향상 교육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친 한 관계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애착과 더불어 개인이 속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념을 반영하는 정당

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미혼 무자녀 성인의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추가적으로 설

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변인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에 대하여 개인의 회피애

착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유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절

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자녀를 가지

고자 하는 희망을 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개인의 집단적 정체성 그

리고 친사회적 성향을 반영하며 따라서 이타

성(altruism),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태도 

등 자애로운 사회적 태도를 예측한다는 이론

(Lucas et al., 2011)과 일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이 자녀를 낳고 자원을 투자하고 돌

보는 행위는 자신의 안녕과 이득을 넘는 일종

의 친사회적 행동(Cosmides & Tooby, 1987)이라

는 관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는,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나 자

신뿐 아니라 누구나 공정한 절차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므로 이 사회에서 향

후 자신의 자녀가 공정하게 평가받으리라는 

믿음 자체가 자녀를 가지려는 희망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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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설명 역시 가능할 것이다. 

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다른 세 가지 하

위요인은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유의

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DJ-self)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력한 바대

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적 믿음

으로, 이는 사회적 약자 혹은 범죄의 피해자

에 대한 가혹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Lucas et al., 2014).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성향이 자녀를 희망하는 정도를 유의하게 예

측하지 못한다는 결과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믿음의 경우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

망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DJ-others)의 경우,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

가지로 자신은 자신이 노력한 바대로 공정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

녕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Lucas et al., 

2011).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PJ-self)

은 자신이 받는 보상이 결정되는 과정 혹은 

절차가 공정하다는 믿음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의 만족감 혹은 안녕감을 예측한다. 즉, 이 두 

가지 개인적 믿음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만족

감을 예측할 뿐, 개인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

는 희망을 예측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

망을 일종의 헌신이 요구되는 역할을 감당하

고자 하는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개인의 안녕

감과 관련된 변인보다는 친사회성과 관련된 

변인(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자녀

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을 더 잘 설명할 수 있

을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망과의 관련에 관한 첫 연구

이므로, 향후 이러한 결과에 대한 재현이 필

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문제에 심리

학적으로 접근함에 있어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

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공정한 과정과 절차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불공정함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여론으로 인하여 개인의 인지에 편

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개입방안 역시 필

요할 것이다(손연경, 이승연, 2020). 기존 선행 

연구는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짧은 글을 읽은 

실험 조건의 참가자들은 그러한 글을 읽지 

않은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서 타인을 

더 용서하려 하였고(Lucas, Strelan, Karremans, 

Sutton, Najmi, & Malik, 2018), 더 높은 삶에 대

한 만족도를 보인 바 있다(김은하, 정보현, 

2018). 향후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방안에 관

하여 연구한다면 젊은 세대가 우리 사회를 보

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자녀

를 가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제안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사

회․경제적 관점에서 나아가 심리적 관점에서 

자녀를 가지려는 희망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에 대해 탐색하였으며 특히 미혼 무자녀 성인

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저출산과 관련된 심리

학적 변인을 살펴본 대다수의 기존 연구는 기

혼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예를 들

어, 기존 연구는 기혼 성인의 자녀가치관(이정

원, 2009; Hoffman & Hoffman, 1973; Hoffman et 

al., 1978; Nauck & Klaus 2007), 결혼만족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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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관계의 질(배광일, 2015; Lillard & Waite, 

1993; Myers, 1997; Rijken & Liefbroer, 2009), 혹

은 유자녀 여성의 양육스트레스(진경선, 2019)

가 출산 의도 혹은 실제 출산 여부와 연관이 

되어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의 저출산 문제가 결혼이 늦어지거나 혹은 결

혼을 기피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이상림, 2019), 무엇보

다도 미혼 무자녀 성인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바(변수정, 2019), 머지않은 미래에 출산의 당

사자가 될 수도 있는 미혼 무자녀 성인의 출

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및 이와 관련된 심리

적 변인에 대해 살피고(김양은, 하지영, 2016) 

이에 적합한 선제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 문항을 토대

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연구로 변인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애착 점화(Mikulincer 

& Shaver, 2001) 혹은 공정성 점화(김은하, 정보

현, 2018; Lucas et al., 2018)와 같은 실험적 조

작을 통하여 회피애착 그리고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자녀를 가지고자 하는 희

망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에 대하여 보다 체계

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기존 기

혼 성인 대상 선행 연구는 소득 수준과 자녀 

출산 의도와의 관계에 대해 다소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강유선, 김찬우, 

2018; 마미정, 2006; 진경선, 2019). 그러나 미

혼 무자녀 성인의 경우, 아직 소득과 자녀를 

원하는 정도와의 필요성이 탐색되지 않은바, 

향후 연구에서는 소득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변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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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s among the Desire to Have Childr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Belief in a Just World

Kyong-sun Jin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psychological factors related to the desire to have children of young adults 

who had yet to marry and begin a family. To do so,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desire to have childr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belief in a just world (DJ-self, PJ-self, 

DJ-others, and PJ-others). This study analyzed the self-reported data of 260 adults aged 20 to 39.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fter controlling for gender, individuals with more avoidant 

models of close adult relationships showed less desire to have children. Moreover, the belief in a just 

world accounted for an additional variance. Specifically, participants’ PJ-others positively predicted their 

desire to have childr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dividuals’ expectations about close relationships and 

justice of their society might explain a part of their desire to have children.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low birth rate, desire to have children,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belief in a just world, 

procedural justice beliefs for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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